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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言

歲時風俗은 1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전승되어 온 민중의 생활사이다. 여기에는 月別,

節侯, 名節에 따른 전통적 민속신앙, 민속놀이, 구비전승, 의식행사, 풍속습관, 의식주, 생

업활동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1 )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벼농사 중심의 농경문화 유산

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풍속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세시풍속은 달마다 명절을 정

하여 힘들고 고생스러운 농민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놀이를 즐김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생활과정에 리듬을 주어 활동적인 노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어 준

다. 또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결속과 일체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

한 세시풍속에 대한 문헌은 주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데 柳得恭( 1 7 4 8∼1 8 0 7 )의『京都

雜誌』(1796), 金邁淳( 1 7 7 6∼1 8 4 0 )의『洌陽歲時記』(1819), 洪錫謨( 1 7 8 1∼1 8 5 0 )의

『東國歲時記』(1849) 등 일부에 지나지 않아 다양한 민중의 풍속을 제대로 알기에는 부

족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각종 문집에 나와 있는 문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海東竹枝』이다. 『海東竹枝』는 1 9 2 5년에 간행된 신활자본으로 崔永年

( 1 8 5 6∼1 9 3 5 )이 지은 문집이다. 이 책에는 민속놀이, 세시풍속, 음식 등 2 0세기 초의 민

속들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속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문

헌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한문으로 기록된 민속에 관한 마지막 문헌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

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海東竹枝』에 나와 있는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2 0세기 초의 민

속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崔永年과『海東竹枝』

崔永年은 哲宗 7년( 1 8 5 6 )에 경기도광주에서 태어났다. 文昌候 孤雲 崔致遠의 후예이

며, 字는 聖一, 號는 梅下山人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최후의 胥吏 시인으로 竹枝詞에 있어

마지막흔적을남긴 풍류객이다. 일찍이 漢學을 공부하고 官立漢語學校의 교관을지냈다.

또 皇城新聞, 大韓每日新報의 論說客員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는 삼현금을 잘 탔으며 가

난하지만 오히려 이를 즐기는 곡을 자주 만들었다. 성품이 好學하고 시에 능통하였으며,

또한 글씨를잘 써서 筆力이 遵勁하였다고 한다. 

宋淳夔의 紀言에 의하면“그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百家를 통독, 詩書와 離

1) 인권환, 「세시풍속의개념과역사적변화」, 『한국의세시풍속Ⅰ』, 국립민속박물관, 199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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騷에 능했으며 唐詩를 즐겼다. 스승으로 白香山, 杜紫微, 白許, 丁卯를 받들어 모시고 시

의 각체를 두루 섭렵하여 장단구와 장편고시에 능했다”고 한다. 또한 趙冕衡은 발문에서

“그는 재주와 왕성한 독서를 통하여 扶輪에 뜻을 두었고 四始之義 가운데 넘나들어 옛것

과 무리를이루니지금 사람들은 이를 혹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晩年에는 大東詩壇을 창설하여 詩風을 復起시키고 또 입문의 제자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근년에 서거한 梅下 최영년은 최후의 胥吏詩人이라 할 사람이니, 積善洞에 문예구락

부를 조직하여 委巷詩人이 盛會하였거니와, 벌써 이곳에는 양반시인도, 참가 和하여

결코 숭으로 여기지 않었다.2 )

遺著로 海東竹枝·詩金剛·實事叢譚이 세상에 전하고,  초고인 문집1 5권은 한국전쟁

시에 유실되었다 한다. 신소설 작가로『추월색』의 작자인東樵 崔瓚植의 아버지이기도 하

다.

『海東竹枝』는 1 9 2 1년 경에 최영년이 지은 것을 저자의 詩弟子인 勿齋 宋淳夔가 편집

하고, 金炳采가 교주하여 1 9 2 5년 4월 2 5일에 奬學社에서 출판한 것이다. 역대의 奇聞異

事와 歲時風俗을 칠언절구·칠언율시로 읊은 것으로, 불분권 1책, 신활자본으로 되어 있

다. 권두에 尹喜求의 서문과아우 崔萬朝가 쓴 題辭와 宋淳夔의 紀言이실려 있으며, 권말

에는 趙冕衡의 발문이 있다.  上·中·下 3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편에 6 9首, 중편에

1 1 1首, 하편에 1 2 8首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상편에는 檀君朝鮮,  箕子朝鮮, 新羅, 高句

麗, 百濟, 駕洛, 高麗, 朝鮮 등 역대의 奇聞異事가 실려 있다. 중편에는 俗樂遊戱·名節風

俗·飮食名物이, 하편에는 樓臺亭閣·殿墓社墓·壇所祀享 등으로 구성된 竹枝詞로서 당

대의 온갖 민간풍물이 모두 소재로등장한다. 

Ⅲ. 月別歲時風俗

崔永年이 歲時風俗을 읊은 시는 중편에 名節風俗이라고 하여 모두 6 4首이다. 세시풍속

에 해당하는 제목을 먼저 쓰고, 그 항목을 짤막한 내용의 글로 설명한 다음, 끝 부분에 한

글을 항목을표기하고 있다. 그 다음 칠언절구의 한시로세시풍속을 읊고 있다. 

2) 具滋均, 『조선평민문학사』, 文潮社, 1948,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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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로 보면 1월 2 1首, 2월 4首, 3월 1首, 4월 3首, 5월 6首, 6월 3首, 7월 4首, 8월 1

首, 9월 2首, 10월 4首, 11월 5首, 12월 1 0首이다. 따라서 1월이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

도 대보름이 1 4首, 설날이 5首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1 2월이 1 0首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많은데그 중 7首가섣달그믐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세시풍속은 섣달그믐에서 1월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산술적인

수치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월별로 그가 읊은 세시풍속을 한자명과 한글명만

뽑아 도표로제시한것이다.

1. 봄의세시풍속

崔永年은 설날 떡국차례를 시작으로 섣달그믐에 사는 복조리까지 1년의 세시풍속을

한시를읊고 있다. 다음은 1월의 세시풍속 중 설빔을읊은 시이다. 

집집마다 자상한 어머니 수중의실 家家慈母手中線

오색 빛 아롱진세배 옷으로 만들어진다 五色斑 歲拜衣

갑사 댕기에황금 먹인 글자 甲紗檀紀黃金字

수복다남이 햇빛에번쩍인다 壽福多男映日輝

“옛 풍속에 정월 초하룻날 아침이 되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새 옷을 입는데그것

을‘셜빔’이라고 한다”라는 글과 함께 소개된 <新歲衣>라는 시이다. 설날을 맞이하여 아

이들에게 깨끗한설빔을입히고자 하는 자상한어머니의 마을을 잘 읽을 수 있다. 얇고 품

질이 좋은 비단인 갑사에 황금빛의 실로 자식들이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고 아들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다정한 모심을 엿볼 수 있다. 예전에 설빔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

없이 살림 정도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대체로 보름날까지 입었다. 지금도 이러한 풍습은

설날을 맞이하여 새옷을 장만하거나 옷을 깨끗이 세탁하여 입는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

다.  

봄날에 덜컥 덜컥 뛰는 소리 春日聲聲跳復跳

붉게 단장한젊은 부녀 힘드는줄도 모른다 紅粧少婦不知勞

비단치마는 한 쌍으로나는 날개와 같이 羅裙恰似雙飛翼

한 제비가 날아올 제 한 제비는올라간다 一燕低時一燕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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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기는 跳板戱, 超板戱, 板舞 등으로불리며 정초·단오·추석에 여자들이 즐기는 대

표적인 놀이이다. 『京都雜誌』에는“향간의 부녀들이 흰 널조각을 짚단 위에 가로로 놓고

양쪽 끝에 갈라서서 굴러뛰기를 몇 자까지 올라간다. 그때 패물 울리는 소리가 쟁쟁하고,

지쳐 떨어져나가는것으로 낙을 삼는다. 이것을 超板戱라 한다”고 하였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자들이 꽃단장을 하고 비단치마를 입은 다음, 긴 널판 양 끝에 한 사

람씩 올라서서 쌍그네로 발을 굴러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하며 번갈아 뛰고, 바람

에 옷자락이 나부끼며 널뛰는모습을사실적으로 묘사한것이다. 

새벽 빛 속에 처음으로 숲 가득한새 지저귐들으니 曉光初聽滿林塞

문밖에 두루 나는 제호조와 소쩍새 소리 巡戶提壺雜鼎小

스스로 움직이는 하늘 기운을따라 점칠 수 있으니 自動天機從可占

꾀꼬리 소리는풍년 알리는 그 소리 一聲黃雀豊年鳥

“옛 풍속에 정월 보름날 시험삼아 새소리를 듣는데 꾀꼬리가 먼저 울면 큰 풍년이 든

다고 여겼다. 이것을‘새소리듯기’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있는 <聽曉鳥>라는 제목의 시

이다. 이러한 聽讖은 정월 초하룻날이나 대보름 새벽에 거리에 나가서 짐승의 소리를 듣

고 한해의 신수를 점치는 신수점의 하나이다. 『東國歲時記』에 보면“꼭두새벽에 거리로

나가 어떤 방향에서 들려오든지 관계할것 없이 처음 들려오는 소리로1년간의 길흉을 점

친다. 이를 聽讖이라 한다. 생각건대 燕京(北京)  풍속에 除夜에 부엌 앞에서 방향을일러

달라고 빈다. 그리하여 부엌귀신이 일러 주는 방향을 따라 거울을 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

거리에서 들려오는 첫 번 말을 듣고 새해의 길흉을 점친다. 우리나라 풍속도 그와 같다”

고 하였다. 이러한 청참은 주로 설날에 행해지지만 대보름에도 행해진다. 예를 들어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해 길하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그해 불길하다고 한다. 또한 송아지가

우는 소리를들으면길조이고, 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면그해 도둑이많다고믿는다. 

서쪽 풍속은어리석음 팔고, 동쪽 풍속 더위를파니 西俗賣痴東賣暑

더위와 어리석음이 모두 병이어서 치료할 수 없도다 暑痴皆病不堪醫

생명을 보호함에는 어리석음이 평생의보배이니 護生痴是平生寶

나는 더위는팔아도어리석음 팔지 않으리 我賣暑來不賣痴

“옛 풍속에 정월 보름날 아침이면 아이들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더위를 팔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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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갑이 말하기를‘내 더위 사라’하면, 을이‘내 더위 사가라’하여 맞받으니 중국 사람

들의 어리석음 파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을‘더위팔기’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있는 <爭

賣暑>라는 제목의 시이다. 지금도 더위팔기는 전승되고 있다. 주로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

심으로 한 지역에서 더위팔기를 하고 있으며,  경상도에서는 일부 지역만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더위팔기는 해가 뜨기 전에 팔아야 효과가있다고하며, 더위를 팔 때 잘못

팔면 도리어더위를사는 경우도 있다.  

한 묶음 풀로 만든 인형에 패랭이 씌워 一束芻靈� � � �擁

온 거리 밝은 달 아래 좋게 서로 보낸다 九街明月好相送

세상 사람은허수아비의 참 두뇌 없음 비웃는다마는 世人笑俑無眞腦

나는야, 세상 사람 도리어허수아비임을 웃는다 我笑世人還是俑

“옛 풍속에 정월 보름날 풀을 묶어서 인형을 만들고 머리에는 돈을 넣고 해어진 옷을

입혀 싸라기죽으로 제사한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나후직성을 타고난 사람의 생년월일

을 써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며 인형을 때린다. 이것을‘제용치기’라고 한다.”라는

<打祭俑>이라는 제목의 시이다. 羅 直星은 나이에 따른 사람의 운수를 맡아본다는 아

홉 직성의 하나이다. 남자는 11, 20, 29, 38,  47, 56세, 여자는 10, 19, 28, 37, 46, 55세

가 해당된다. 직성이 든 해는 액운이 있어 만사가 좋지 않고 병이 들거나 화를 입게 때문

에 代數代命의 의미로‘허재비’라 불리는 제용을 만들어 버린다. 이 제용에 돈이나 한지

를 꽂아 사람이 많이 다니는삼거리나 시장 등의 길에 버림으로써 액땜을한다. 

어여쁜 색시 희미한달빛 새벽에 정화수 길으니 紅粧曉汲月山糊

돌우물 난간 머리에서 두레박틀 소리 울려 퍼진다 石井欄頭響� i�

파뿌리 머리의 늙은 어머니나직한소리로 白頭阿母低聲問

용의 알 몇 개나 떴느냐?                                                          龍卵撈得幾個無

“옛 풍속에 정월 보름날 새벽에 정화수를 긷는데 물 위에 방울거품이 있으면 이것을

‘용의 알’이라 하고 이것을 보면 재수가 있다 한다. 이것을‘룡의알뜬다’고 한다”라고 한

<汲龍卵>이라는 시이다.

이러한 용알뜨기에 대해서는 지금도다수의할머니들은 직접 해 보았거나 이야기를 들

어서 기억하고 있다. 정월 보름날 새벽에 다투어 동네 공동우물에 가서 제일 먼저 물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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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물로 밥을 지어먹으면 집에 복이 들어온다고 하여 잠을 설쳐가며 물을 떠오기도 한

다. 그러나 지금은 우물에 달이 비친 경우에 그 물을 뜨는 것을 용알뜨기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많다. 

집집의 조밥은무엇하는 것인가?                                       家家粟飯問何爲

수직성 가진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여 水直星人好捨施

옛 우물에 물고기 없건만밥을 뿌리니 古井無魚猶撒食

차라리 천하를방생하는 연못으로 파게 함이 어떠리?          寧開天下放生池

“옛 풍속에 정월 보름날에 물고기들이 먹으라는 뜻에서 조밥을 우물에 뿌렸다. 이것을

‘어부심’이라고 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撒魚食>이라고 제목을 붙은 시이다. 지금도 경

기 남부지역이나 충청도의 일부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어부슴 풍속은 정월 1 4일 저녁이

나 대보름에 아낙네들이 창호지에 조밥을 싸서 강에 뿌리면서 절을 한다. 이러한 어부슴

은 자식들이 한해동안 건강하고 1년 1 2달 액운 없이 물조심하라는 뜻에서 행한다고 한

다. 

밤중에 야광신이 내려온다 하여 中宵云降夜光神

집집의 부녀자들 두려워 신들을감춘다 戒� f家家� �婦人

문 앞에는 등산할 때 신는 내 나막신이 있는데 門前我有登山� �

이끼 낀 이에 전전긍긍하면서 감히 노하지 못한다 苔齒凌兢不敢嗔

“옛 풍속에 야광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의 신을 신어 보면 반드시 말다툼이 있다고

항 부녀자들이 작은 신, 큰 신 할 것 없이 모두 깊숙한 곳에 감추었다. 혹은 정월 초하룻날

밤에 내려온다고도 한다. 이를‘앙광이’라고 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夜光神>이라는 제

목의 시이다. 夜光鬼는 정월 초하룻날이나 보름날 밤에 인가에 내려와 제 발에 맞는 신을

신고 간다는 俗說의 귀신이다. 야광귀에게 신을 도둑 맞은 사람은 그 해 1년간 운수가 나

쁘기 때문에 신을 방에 들여놓거나 체를 걸어둔다. 그러면 야광귀가 하늘에서 내려오다

가 체를 발견하고 체 눈이 얼마나 되나 세어 보는데, 너무 총총 많이 박혀서 어디까지 세

었는지 잊어버리고는 다시 세고 다시 세고 하는 사이에 날이 밝아 인가에 들어오지 못한

다고 한다. 



312 『海東竹枝』에나타난세시풍속고찰

귀신닭이 픽픽박박 날개치며 살그머니 바람을 따라다니다 鬼鷄� b膊暗從風

행인 해하기를 사공 같이 한다.                                                妨得行人似射工

이 때문에문 앞뜰에서 모두 머리 움츠리니 從此門庭皆縮首

저 야만인들의 말이 제나라동쪽에두루 퍼진 것이 우습다 笑他野說遍齊東

“옛 풍속에 정월 열 엿새에 닭귀신이 횡행하여 사람을 쪼면 병이 든다 하여 모두 두려

워 나가지않았다. 이날을‘귀신닭날’이라 한다.”라고 설명한 <鬼鷄日>이라는 시이다. 

지금도 정월 1 6일은‘귀신 단오날’,  ‘귀신닭날’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되는 세시풍속이

다. 그래서 이날은 고추, 왕겨를 불에 태워 귀신불을 놓아 닭귀신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체에 바늘을 꽂아두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도 있다. 이 경우는신발귀신과 닭귀신이 혼재되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2월의 세시풍속을 읊은 시이다.

초당에서 일찍 좀생이를 보니 早看春星帶草堂

푸른 하늘에밤 구름이어슴푸레하다 綠天雲物夜微茫

느릿느릿 달 뒤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징조이니 最是漫漫隨月後

금년에 큰 풍년 들 것이라고 점칠 수 있다 也占今年大豊穰

“옛 풍속에 2월 7일 밤에 낭위성을 보았을 때 달 뒤로 한 길쯤 떨어져셔 따라오면 풍년

이 들고, 달 앞에 한 길쯤 앞서서 가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이것을‘좀생이 본다’고 한

다”라는 설명과함께 <驗春星>이라는 제목의시이다.

좀생이는 2 8星宿 중의 하나인데, 작은 별이 한데 모여 하나의 성군을 이루고 있다. 이

별은 2월 6일 쯤이면 일정한 달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는데 그 거리를 보고 풍흉을 점

치는 것이다. 이 풍속은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 달과 좀생이와의 거리가 멀면 천천히 가도

자기 먹을 것은 있기 때문에 그 해는 풍년이 든다고 믿고, 그 거리가 가까우면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아 빨리 쫓아가는 것이기때문에그 해는 흉년이 진다고 해석을한다. 

다음은 청명·한식에 산소에 가서 차례를지내는 모습을 묘사한 시이다.

한식에 의관 차리고옛 묘에 올라가니 寒食衣冠上古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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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풍 부는 곳곳에서 새 잔디를보수한다 東風處處補新莎

까마귀 울며 흩어지고 사람은돌아간뒤에 靈烏啼散人歸去

비는 팥배나무 몇 그루의꽃을 치고 있다 雨打裳梨幾樹花

“옛 풍속에 청명, 한식날에 산소에 성묘한다. 이것을‘산소에 간다’고 한다”라는 설명

과 함께 <上墳墓>라는 제목의 시이다. 한식에는 여러 가지 酒果를 마련하여 성묘하고 묘

가 헐었으면 봉분을 개수하고 주위에 나무도 심고 莎草도 하는데 이를‘改莎草’라고 한

다. 고려시대에는 한식이 명절로서 중요시되어 관리에게 성묘를 허락하고 죄수의 禁刑을

실시했다. 조선시대 內兵曹에서는 버드나무를 뚫어 불을 만들어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은

그 불씨를 궁전 안에 있는 모든 관청과 대신들 집에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한식날 전후에 사초하고, 선영을 찾아 제수를 차려놓고 성묘하는 풍속은 지금까지 계

속되어오는 풍속이다.

곱고 따스한천기에서 봄 빛을 느끼고 � �姸天氣感韶華

금빛 수양버들은 수만 실 늘어졌다 金色垂楊萬縷斜

곳곳에 꽃 지지는 향긋한봄 맛이 좋고 處處煮紅春味好

온 산에는 두견화가 활짝 피었다 滿山開放杜鵑花

“옛 풍속에 3월 3일에 화전에 붙여서 차례를 지내고, 수풀 동산 사이에서는 화전을 만

들어 상춘놀이를 한다. 이것을‘화전놀이’라고 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煮花會>라고 제

목을 붙인 시이다. 삼짇날은 강남으로 간 제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날이다. 이 날에 흰나

비를 먼저 보면 그 해에 喪服을 입고, 색깔 있는 나비를먼저 보면 그 해에 길한 일이 있다

고 믿는다. 花煎은 진달래, 개나리, 국화 따위의 꽃을 부쳐 만든 부꾸미를 말하는데 삼짇

날에는 주로 진달래로 부쳐먹는다. 이러한 화전놀이의 풍속은 지금은 봄에 관광여행이라

는 풍속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2. 여름의세시풍속

만 가지 등불이별같이반짝이니 萬種燈如星宿爛

일년 중 관등절날 저녁은하늘에서 노는 것 같다 一年燈夕似天遊

눈은 오로지영롱한곳으로만 쏠리고 眼光偏向玲瓏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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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나무 그늘 속에서는 눈 같은 불이 흐른다 綠樹陰中火雪流

“옛 풍속에 4월 8일에 숯가루를 넣은 주머니 수천 개를 만들어 숲 사이에 달아 놓고 불

을 붙이면 눈과 같이 펑펑 쏟아진다. 이것을‘줄불‘이라고 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流火

雪>이라고 제목을 붙인 시이다. 이러한 줄불놀이는 지금도 경상북도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일명 낙화놀이라고도 하는데 안동과 영양을 중심으로 이러한 놀이가 전승되고 있

다. 안동지역에서 행해지는 줄불놀이는 숯가루, 소금,  창호지, 새끼줄, 약쑥 등의 재료를

가지고 줄불놀이를 한다. 부용대와 만송정 사이의 강폭이 2 0 0 m가 되는 양편의 큰 소나

무에 새끼줄 두 가닥을 접어 걸어, 줄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고 봉지 꽁지에

불을 붙인다. 부용대 언덕 위에서 서서히 줄을 당겨 올리면 붙은 불은 천천히 타오르면서

불꽃이 되어 강상에떨어져휘황찬란한 광경을이룬다. 

창포물이 난초탕같이 따뜻하여 菖蒲水暖似蘭湯

머리감으면 모든 병이 없어진다네 百病消除沐髮香

아이들도 시절의변함을알아서 童稚亦知時節變

붉은 비단 흰 모시로옷들을자랑하는구나 紅羅白苧� B衣裳

“옛 풍속에 단옷날이 되면 창포탕에 목욕하고 창포비녀를 꽂으며 색시들은 모두 새 옷

을 입는다. 이것을‘단오빔’이라고 한다”는 설명과 함께 <浴菖蒲>라고 제목을 붙인 시이

다. 

단옷날에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향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전승되는 세시풍속 중의 하나이다. 또 옛날에는 단옷날에 젊은 여인들이 모

시 베에 곱게 잇[紅]물을 드린 치마를 지어 입었고, 그 고운 옷차림으로 그네를 뛰었는데

위에서는 단옷날에 여인들의 풍속을읊고 있다. 

맑고 서늘한옥류동천 淸冷玉溜洞中天

이것이 서산의 제일가는 샘 此是西山第一泉

길고 검은 머리 감는 것이 綠髮沐過三尺長

부녀의 아름다운 버릇이라 해마다이곳을찾는다 婦人香痴到年年

“옛 풍속에 6월 복날에 부녀자들이 약수에 머리를 감는데 예전에는 옥류동으로 갔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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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근래에는 정릉으로 간다. 풍을 없애고 부스럼이 낫는다 하여 해마다 전례처럼 행해졌

다. 이것을‘물맛는다’라고 한다”는 설명과 함께 <藥水浴>이라고 제목을 붙인 시이다. 

6월에는 이 물맞이 풍속 외에‘탁족노리’라고 하여 고려의 내시들이 6월 1 5일에 동쪽

으로 흐르는물을 택하여 머리를 감았는데 그것을‘유두’라 하였다. 지금까지 전하여져서

냇물가에 모여 술을 마시고, 겸하여 발을 씻는데이것이‘탁족놀이’이다.

3. 가을의세시풍속

붉은 팥꽃 넝쿨에 오랜 비가 개고 紅荳花棚積雨晴

밭 가운데 도롱이에는 서늘한기운이난다 田中� ‐ � � � z 凉生

동쪽 집 탁주와서쪽 집의 떡 東家濁酒西家餠

동동 울리는두레북소리에 취하여 춤춘다 醉舞� � � �社鼓聲

“옛 풍속에 7월 중순이 되면 교외에서 각 지방에 이르기까지 논 매는 일이 다 끝나므로

술과 떡을 갖추어 서로 즐긴다. 이것을‘호미씨시’라고 한다”는 설명과 함께 <洗鋤宴>이

라고 제목을붙인 시이다. 

호미씻이는 세벌매기가 다 끝난 후 호미를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호미를 씻어 놓으

면서 그동안 고생을 한 머슴들에게 주인이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머슴

중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사람에게는‘괭이자루 태우기’라고 하여 논이나 밭에서 집까지

괭이자루에 태워 노고를 치하하기도 한다. 

4. 겨울의세시풍속

농가집 시월에추수가끝나면 農家十月告秋成

느릅나무 사신에게 해마다큰 굿을 행한다 �社年年大賽行

양고기, 술향기, 꽃등불 그림자속에 羊酒香花燈影裡

많은 사람들깃발과북을 앞세우고 산에 올라 맞이하네 萬人旗鼓上山迎

“옛 풍속에 매년 시월이면 큰 동네로부터 전지에 대한 조세를 받아서 큰 굿을 행하여

은혜를 갚는다. 이것을‘도당굿’이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있는 <都堂賽>라는 제목의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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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굿은 마을 사람들의 길복과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굿이다. 같은 도당신을 위하

는 사람들은 공동운명체로서 자신의 행복과 번영이 곧 마을 전체의 그것과 연결되어 있

음을 느끼면서, 주어진 질서 속에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는 가운데 소속감을 갖는다. 따라

서 도당굿은 마을주민 모두의참여로결정되고 준비되며 진행된다. 

큰 시루에붉은 팥떡을무럭무럭 쪄서 大甑香熏赤豆餠

삽시간에 익으면길한 징조 생긴다 � I時告熱吉徵生

부인 끓어 앉아 두 손 비비며 婦人雙手摩�か

가느다란 말로 복 비는 소리는잘 들리지도 않는다 細語難聞祝福聲

“옛 풍속에 시월 무오날은 단군이 세상에 내려온 날이므로 집집마다 팥떡을 만들어 복

을 빈다. 이것을‘무오마날’이라 한다”는 설명과함께 <戊午餠>이라고 제목을 붙인 시이

다. 

음력 시월의 戊午日을‘무오마날’, ‘무오말날’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에는 무오 시루떡

을 하여 馬廐에고사를지내거나 집안 고사를지냈다. 지방에 따라서는 이 날을 단군이세

상에 내려온 날이라 하여 집집마다 팥떡을 만들어 복을 빌기도 하였다. 말날에 대한『동

국세시기』의 기록은“午日을 말날이라 한다. 팥으로 시루떡을 만들어외양간에 가져다놓

고 신에게 기도하여 말의 건강을 빈다.  그러나 丙午의 날에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戊

午日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붉은 팥으로집집마다 죽을 끓여 赤豆家家煮粥香

문에 뿌리니부적을대신한다 潑來門戶替符禳

오늘 아침에냄새나는 산의 귀신을모조리 쫓았으니 今朝逐盡山 鬼

동지에 양기 나면 길한 상서 맞는다 冬至陽生윷吉祥

“옛 풍속에 동짓날 붉은 팥죽을 끓여서 문에 발라 상서롭지 못한 일을 제거하고 다음해

를 위하여 복을 빈다. 이것을‘동지팟죽’이라고 한다”는 설명과 함께 <撒豆粥>이라고 제

목이 붙은 시이다. 동지팥죽은‘冬至豆粥’, ‘冬至時食’, ‘동짓죽’이라고도 한다. 동지팥

죽은 먼저 사당에 놓아 차례를 지낸 다음에 방·마루·광 같은데 한 그릇씩 떠다 놓으며,

대문이나 벽에 팥죽을 수저로 뿌린 뒤에 먹는다. 동지팥죽에 유래에대하여『荊楚歲時記』

에는“중국의 共工氏가 不肖子를 두었는데 동짓날에 죽어 역귀가 되었다. 그런데 이 역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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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팥을 무서워했고, 또 동짓날에 죽었으므로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귀신을 쫓는 풍습

이 생겼다”고 한다. 이 밖에도 팥은 그 색이 붉기 때문에 축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인정되어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잡귀를 쫓고자 할 때에 사용되었다. 

한 양기가 처음으로 이르렀을 때 풍흉을점칠 수 있으니 一陽初� s驗豊穰

오곡 종자를땅굴 속에 감추어둔다 五穀安排土� �藏

벼싹과 팥눈은봄 기운을머금고 稻芽荳眼含春氣

보리 뿌리 세 치쯤 긴 것이 가장 좋은 징조라 最喜麥根三寸長

“옛 풍속에 동짓날 양지쪽에 움을 파고 오곡 종자를 그 속에 넣고 부토하여 단단히 닫

아 두었다가 입춘날에 열어 보았을 때 싹이 긴 것이 있으면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라는 설명과 함께 <驗穀苗>라고 제목을 붙인 시이다. 보리뿌리점이라고 하여 지금도 민

간에 전승되는 세시풍속이 있다. 입춘날 立春時에 보리밭에 나가서 보리뿌리를 뽑아 그

뿌리가 세 가닥 이상이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두 가닥이면 평년작, 한 가닥 이하면 흉년이

들 것이라고 점을 친다. 

향나무 태우고대 터뜨리는 것이 중국의풍속이란다 � u檀爆竹聽中華

세월의 빠르기가 구렁에 달아나는 뱀과 같다 歲色� o � o 赴壑蛇

상서롭지 못함을 제거하는 풍속은 동쪽 나라에도 있어서 除不祥東有俗

푸른 연기가한 줄기씩일천 집에서 흩어진다 靑烟一髮散千家

“옛 풍속에 매양 섣달그믐이나 혹은 정월 초하룻날이 되면 해질 무렵에 집집마다 문밖

에서 머리털을 태운 연기 냄새가 거리에 가득하게 하여 귀신을 쫓고 병을 없앤다고 한다.

중국의 폭죽과 서로 같은 것인데 이것을‘머리털사른다’라고 한다”는 설명과 함께 <燒

頭髮>이라고 제목을 붙인 시이다. ‘머리카락 사르기’,  ‘元日燒髮’이라고 하는 이 풍속은

일년간 빗질할 때 빠진 머리카락을 모았다가 설날에 태움으로써 염병(장티푸스) 등의 나

쁜 병을 물리치는 것이다. 전북, 충남, 경남지방에서는 정월 초하루부터 1 4일까지 방과

마당을 쓴 것을 버리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대나무와 함께 불을 놓아 태운다. 이것은 농사

와 결부된 것으로 福이나富가 밖으로나가게 하는 행위를꺼리는데서 온 것이라고 한다. 

복조리 사라고외치는소리 福篠理買福篠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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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다투어사며 돈을 아끼지않네 爭買家家不愛錢

이 소리 반드시 심상하게 들을 것이 아니니 此聲不必尋常聽

오늘 저녁과밝은 아침은 해가 다르다는 소리 今夕明朝各一年

섣달 그믐날 성안에 복조리를 파는 소리가 가득하다고 하였고, 복조리를 사서 붉은 실

로 매어 벽 위에 걸어둔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도 복조리를 사서 방문 위에 걸어두는데

그 안에 성냥이나 돈을 놓아 家勢의 興盛을 기원하는 복조리 걸기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

나고 있다. 

Ⅳ. 結論

崔永年의『海東竹枝』는 2 0세기 초의 민속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중편에는

세시풍속을 읊은 6 4首의 한시와 민속놀이를 읊은 4 0여 首의 한시가 실려 있다. 또한 이

『海東竹枝』는 세시풍속에 관한 최후의 한문문헌이지만 동시에 풍속의 이름이 한글로 나

오는 최초의 문헌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 중 지금도 전승되고 세시풍속을 중심으로『海

東竹枝』에 나와 있는 한시들을 살펴보았다. 

『海東竹枝』는『京都雜誌』, 『洌陽歲時記』, 『東國歲時記』등을 잇는 민속에 관한 귀중한

문헌으로, 세시풍속과 놀이 등 1 0 0여 개의 민속들이 실려 있다. 이 중 대부분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지만조금씩그 모습이바뀌어 가고 있음을살펴 볼 수 있었다.  

세시풍속은 단절된 민속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풍속

이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 현재 전승되고 있는 세시풍속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도 시

급한 과제이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를 문헌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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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Study on Seasonal Customs of 『Hae-Dong-Jug-Ji』

Yang, jin-jo
Researcher of Folkloric Studies Divisi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seasonal customs of 『H a e - D o n g -

J u g - J i』. Cheo  Yeong-hyeon was a literary man who passed away when Joseon

Dynasty ruined after great change of dynasty. 

As the interest in  the customs had  also, there appeared a lot of books on com-

mon  customs in  each seasons.  As a  result, Chinese poems on  the seasonal

common customs  turned up a  great deal. 

Among these, 『H a e - D o n g - J u g - J i』written by Cheo Yeong-hyeon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poems which  described the   seasonal customs at that time.

As the details of customs  and lives in every work is described deliberately, the

poem  is very clear  and realistic. This  is the very achievement of the poet. 


